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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education among preterm mother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repeated measure,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comprised 46 preterm mothers recruited from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a university hospital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23 in the control group and 22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intervention to promote preterm mothers’ self-efficacy used was devised based on the self-efficacy theory. 
The intervention program consisted of individual breastfeeding education with demonstrations and discharge 
education, and telephone follow-up education within one week after being discharged. The participants were 
survey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nd four week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newborn intensive care 
unit. Results: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reastfeeding self-efficac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6.92, p=.003) and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breastfeeding attitude score (F=3.49, 
p=.039). Four weeks after discharge, the breastmilk volume of the intervention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t=-2.87, 
p=.006), and the same group continued to breastfeed mor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x2=4.50, p=.049).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term breastfeeding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breastfeeding 
self-efficacy, breastfeeding attitude, and extending the breastfeeding period among preterm mothers.

Key Words: Premature infant; Breastfeeding; Self efficacy; Attitude

주요어: 미숙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태도

Corresponding author: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819, Fax: +82-2-765-4103, E-mail: ksbang@s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부현의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 1, 2020 / Revised: Oct 12, 2020 / Accepted: Oct 13, 2020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체 출생 신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8%, 2005년 4.8%, 2010년 5.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의료기술의 급진적인 과학화와 신생아학의 발전으로 

미숙아의 생존율 또한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가 잘 발달되도록 

하기 위한 발달간호와 영양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2) 미숙아는 특히 구강수유에 어려움을 겪으며,3) 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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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4)

비록 조제유가 과거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향상되었다 할지

라도 모유는 여전히 신생아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원이다.5) 특

히 미숙아에 대한 모유의 장점은 영양학적, 면역학적, 인지발

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6) WHO에

서도 모유수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모유수

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

는 추세를 보여왔다.2) 특히,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출생과 동시

에 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에서의 간호를 필요로 하고, NICU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철저한 

면회시간 관리, 직접적인 포유 미실시 등으로 모유수유가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8) 또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

도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아기가 직접 빨지 못함으

로써 모유분비를 자극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모유량이 부족하

게 되므로 분유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산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들을 

위해 분만 후 모유수유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장 ․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원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9)

특히 산후 초기에 모유수유율이 급속한 감소를 보이는데, 

퇴원 후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

움을 경험하는 첫 1개월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시기에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상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미숙아를 대상으

로 한 모유수유 교육 중재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미숙아 대상의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흡철능력이 있

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좀 더 재태월령이 낮은 미숙아

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모

유수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중재뿐 아니라 모유수

유의 장점과 가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계속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신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

다.11) 이를 위해서는 미숙아 어머니들이 주체가 되어 모유수유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과 관련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인 자기효능감12)을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전략에 포함시켜 어

려움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

능 증진 프로그램에 기초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수유 지속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량, 그리고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

정한 모유수유 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량과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양

이 많을 것이다.

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와 직접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가 

더 많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미숙아 어머니와 모유수유 

교육을 받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 관련 태도와 모유지속

을 비교 분석한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 측정 시차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일개 대학병원 NICU에 입원한 24주 이상, 37주 미만인 미

숙아를 분만한 산모 대상으로, 산후 합병증이 없고, 신생아 중

환자실에 면회가 가능하며 약물 복용,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없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미숙아의 경우, NICU에서의 입원기간이 1주 

이상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금기되는 

선천성 이상이나 유전 질환이 없는 미숙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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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ower 3.1 프로그램에서, 본 연구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그룹수 2, 측정횟수 3, 측정 변

수간 상관관계 0.5로 선정하였을 때, 각 군당 1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0명, 실험군 20명으로 

하였으나 탈락률이 없어 최종적으로 실험군 23명, 대조군 22

명을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Jeong13)의 도구를 사용에 대한 승

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5점 

Likert 척도로, 20~100점까지 분포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

록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0이었다.

2)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for Mothers of Ill and/or Preterm Infants (Short-Form)14)으

로 측정하였다.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

며, 원도구의 한국어 번역을 시행한 번역자에게 번역본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의 

총 18문항의 도구로,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으로 합산된 점

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기존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

으며, 본 도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4였다.

3) 모유수유 지속률

세계보건기구(WHO)의 영아 영양 분류체계에서는, 1, 2, 3, 

4단계는 모유수유 지속으로, 5단계는 모유수유 중단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1단계는 100% 완전 모유수유를 말하고, 2, 

3, 4단계는 부분모유수유를 말하는데, 2단계는 모유수유를 인

공수유보다 많이 하고, 3단계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같은 

빈도로 지속하며, 4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적게 지

속하는 단계를 말하고, 5단계는 100% 완전 인공수유를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실천 여부에 대해 하루 총 모유수

유 비율을 조사하고 직접 젖을 물리는 경우와 모유를 유축한 

후 젖병을 이용하여 모유수유를 하는 것 둘 다를 모유수유로 

보았으며, 모유수유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 일

별 총 모유수유비율을 조사하고, 1, 2, 3, 4단계는 모유수유 지

속으로, 5단계는 중단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의 특성과 모유수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고

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국제모유수유 전문가와 소아과 의사, 간

호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

아를 분만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이론을 바탕

으로 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4가지 자원을 토대로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급성기인 미숙아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퇴원 후에도 모유수유

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경험을 위해 출산 후 2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방 마사지, 모유유축수행 등을 직

접 시행하도록 하고, 출산 후부터 퇴원할 때 까지 모유수유 일

지 작성을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전 수유연습 시 무호흡, 서맥 등의 문제

가 없는 직접수유를 시행할 수 있는 미숙아는 직접수유를 직접 

수행 해 봄으로써 젖병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신

감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리경험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시범을 보이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경험자들

로부터 성공수기를 들려줌으로써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미숙아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시간 방문 시, 모

유 유축 이행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상담과 대안에 대해 교육하

고 격려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적 설득은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의 내용인 미숙아의 특성과 NICU에 대해 소개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추후에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

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숙아의 모유수

유 장점을 설명하고 모유수유의 시작과 퇴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유수유 지식과 기술, 유방관리, 마사지 방법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

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휴대전화의 SMS (Short Message Service)는 접근이 용이

하며 핵심 메시지로 주기적인 정보를 주며 단순 반복 기억을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15,16) 매일매일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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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Breastfeeding Program for Preterm Mother

No Time of education Contents Successful factors

1 Within 2~3 days of 
birth

• Introduction of NICU
•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infant 
• Advantage of breast milk for premature infant
• Teaching expressing breast milk techniques
• Breast feeding problems and solutions
• What to eat and drink when breast feeding
• Drug information when breast feeding

Verbal persuasion

• Introduction of essay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mother Vicarious experience

• Visual imaginary guide for relaxation Physiological feedback

• Successful breast milking technique
• Keeping a daily record of breast milking 

Performance outcome

2 During 
hospitalization of 
infant

• Find out and solve the breast milking problems
• Start direct breast feeding before discharge
• Checking sufficient breast feeding amount

Performance outcome

• Send SMS messages: Encouraging quotes, pictures of participants' baby Verbal persuasion

3 Within 1 week of 
discharge

• Education via phone call
• Counselling on breastfeeding difficulties after discharge

Verbal persuasion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MS=short message service.

의 상태와 사진과 함께, 어머니의 유축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

한 문구를 보내 유축 동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서적 각성의 이완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편

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성공적인 모유수유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유도하게끔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각성은 이완을 

위해 시각적 심상요법의 이완요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심

상요법을 본 프로그램 책자에 제공하고, 교육 시 유축 전에 시

행하게끔 지시하고 교육 시 직접 따라해 보도록 시행함으로써 

모유유축에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시 개별적인 면

담 시, 어머니의 미숙아의 상태에 따른 걱정, 모유수유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과 우려, 어머니의 현재 기분 상태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질병과 치료에 대

한 대처나 적응뿐 아니라 생리적 요소와 사회, 정신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건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므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자기효능기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Table 1).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였다. 실

험효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

군과 대조군의 자료수집시기를 달리하여 먼저 대조군을 2013

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집한 후, 실험군은 2014년 3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내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통해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미숙아 퇴원 직

전 1차 사후 조사, 퇴원 후 4주에 2차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실험군의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이나 NICU 내의 수

유실에서 1차 개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입원기간 내 지속

적으로 모유 유축시의 문제점을 재사정하고, 미숙아의 특성과 

수유 시 문제점, 유축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차 교육은 

퇴원 직전 개별 교육으로 미숙아의 특성과 수유 시 문제점, 유

축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소속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친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IRB No. 2013-77), 연구자가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

하여 그에 동의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자료수집에 

대한 보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제

공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설문지를 회수 후 실험군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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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3) Cont. (n=22)

χ²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3.30±4.36 34.09±4.69 0.58 .56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High school

 6 (26.1)
17 (77.9)

 5 (22.7)
17 (77.3)

0.07 .557

Occupation No
Yes

15 (65.2)
 8 (34.8)

11 (50.0)
11 (50.0)

1.07 .302

Family type* Nuclear family
Extended family

19 (82.6)
 4 (17.4)

18 (81.8)
 4 (18.2)

0.01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

 8 (34.8)
15 (65.2)

11 (50.0)
11 (50.0)

1.07 .302

Birth order First
≥Second

13 (56.5)
10 (43.5)

12 (54.5)
10 (45.5)

0.02 .894

Gender of baby Male
Female

15 (65.2)
 8 (34.8)

11 (50.0)
11 (50.0)

1.07 .302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Cesarian section

 6 (26.1)
17 (73.9)

 7 (31.8)
15 (68.2)

0.18 .672

Multiple pregnancy Twin
Single

2 (8.7)
21 (91.3)

 5 (22.7)
17 (77.3)

1.68 .194

Baby's weight (g) 1,889.1±659.9 1,917.3±505.4 0.16 .874

Gestational age 32.3±2.9 32.5±3.1 0.29 .774

Duration of hopitalization (day)  34.6±25.7  34.7±28.2 0.99 .989

Breastfeeding self-efficacy  59.78±13.14  62.68±17.11 0.64 .526

Breastfeeding attitude 83.30±9.24 82.14±7.52 -0.46 .645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Fisher's exact test.

을 위해 프로그램 책자를 제공하고, 입원 중에 시행하는 다른 

처치는 모두 실험군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질성 검정은 독립표본 t-test와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점수, 모유수유의 태도 점수, 모유 유축양, 모유 유축 빈도는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 interact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모유수유 지속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 검정을 

위해 퇴원 후 4주에의 직접 모유 수유 횟수는 t-test, 모유수유 

실시 여부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33.30±4.36세, 대조

군은 34.09±4.69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58, 

p=.563). 그 외 학력(x2=0.07 p=.557), 직업 유무(x2=1.07, p= 

.302), 가족형태(x2=0.01, p>.999), 월수입(x2=1.07, p=.302) 등

에서 모두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사전 평가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t= 

0.64, p=.526) 모유수유 태도(t=-.46, p=.645)의 비교에서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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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of Breastfeeding Self Efficacy and Breastfeeding Attitude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 test-1* Post test-2†

 F p
M±SD M±SD M±SD

Breastfeeding 
self-efficacy

Exp. (n=23)
Cont. (n=22)

59.78±13.14
62.68±17.11

59.74±11.95
60.73±16.11

72.04±14.33
57.77±19.76

Group
Time
Group×Time

0.80
2.42
6.92

.379

.102

.003

Breastfeeding 
attitude

Exp. (n=23)
Cont. (n=22)

83.30±9.24
82.14±7.53

82.04±10.13
80.23±10.56

85.74±9.15
76.32±10.10

Group
Time
Group×Time

3.25
0.93
3.49

.079

.404

.039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Table 4. Comparison of Expressed Breastmilk Amount, Continuance of Breastfeeding and Direct Breastfeeding Frequency be-
tween Two Groups

Time Variables
Exp. (n=23) Cont. (n=22)

x2 or t p
M±SD or n (%) M±SD or n (%)

Posttest-1† Expressed breastmilk volume (mL) 96.96±50.51 67.50±71.41 -1.60 .116

Posttest-2‡ Expressed breastmilk volume (mL) 95.65±64.58 46.36±49.43 -2.87 .006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Yes
No

 
22 (95.7)
1 (4.3)

 
16 (72.7)
6 (27.3)

 
4.50

 
.047

Breast feeding frequency of direct 
breast feeding per day

4.74±3.86 2.18±3.83 -2.23 .03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Fisher's exact test;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2. 가설 검증 및 프로그램 효과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속을 위한 자기효능 증진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자기효능

감, 모유유축양, 모유수유 지속 여부의 비교는 Tables 3, 4와 

같다.

1) 가설 1. 모유수유 태도

출생 직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의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태도 점수는 집단과 시간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3.49, p=.039),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유

수유 태도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1).

2) 가설 2.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미숙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집단과 시간 경과 간의 

교호작용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증가

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92, p=.003)(Table 4). 

3) 가설 3. 퇴원직전과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양

모유 유축양은 퇴원 시 모유 유축양은 실험군 96.96±50.51 

mL, 대조군 67.50±71.41 mL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퇴원 후 4주의 모유유축양은 실험군 95.65± 

64.58 mL, 대조군 46.36±49.43 mL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2.87 p=.006)(Table 4, Fig. 1).

4) 가설 4. 모유수유 지속여부 및 직접수유율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여부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95.7%이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의 중단은 

1명(4.3%)이었다. 이는 대조군에서 모유수유를 지속한 어머

니가 16명(72.7%), 모유수유를 중단한 어머니가 5 단계 6명

(27.3%)인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험

군에서 모유수유 지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4.50, 

p=.047). 퇴원 후 4주에 직접수유율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하

루 평균 4.74±3.86회, 대조군은 2.18±3.83회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군에서 직접수유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2.23, p=.03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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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s of breastfeeding attitude and expressed milk volume between two group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84.4%에서 임신 전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답하였으나, 미숙아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실험군 26.1%(6명), 대조군 

31.8%(7명)에 불과하였으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분만 전 교

육을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2)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교육 참석비율이 27.0%였으며,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분

만 전 모유수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8.8%에 불과하였

다는 연구결과와19) 일치하였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 의도는 있으나 실제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와 교육이 충분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17)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후에는 어머니들이 실제적인 

수행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모유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실험군의 경우 분만 직후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

수와 태도 점수는 사전 조사에 비해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

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 간호중재가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미숙아를 분만한 초산모에게 분만 직후부터 산후 

6주간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이 향

상한 연구나17) 만삭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의 어머니 8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

유 교육을 시행한 연구에서19)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

이 대조군에 비해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시행 후 퇴원 직전 측정한 첫 번째 사후 검

사에서는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퇴원 후 4주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퇴원

이 임박하였을 때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 미숙아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실험군에서도 자

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 점수가 높지 않았으나, 모유수유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인 출산 4~6주

에는20) 실험군에 대한 교육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이

는 출산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

한다면 모유수유 조기종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21)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들이 산전과 

산후에 구체적인 모유수유 실천 방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

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없었던 대조군은 반복되는 실패

와 그에 따른 좌절감으로 자기효능감이 저하됐다는 선행연구
17)와 같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방

법과 지속에 미친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실험군의 퇴원 전 

측정한 1회 평균 모유 유축양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며, 그 양이 

퇴원 후 4주에도 유지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퇴원전에도 실

험군보다 낮았으며, 퇴원 후 4주에는 더욱 감소하였다. 또한 하

루 평균 모유 유축횟수는 퇴원 전 실험군 평균 6.30회, 대조군 

평균 5.27회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는 실험군 6.48회, 

대조군 3.14회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숙아와 관

련된 모유수유의 중단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그 요인으

로 모유 유축의 어려움, 어머니의 건강상태, 모유부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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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9) 모유수유의 

조기 종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효과적인 모유수유

를 통해 모유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유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만 후에 동시에 모유수유와 관련

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21) 따라서 초기에 효과적인 모유수유교육으로 인해 효

과적으로 모유양을 확보하였고, 이어서 퇴원 후에 집에서 의

료진의 도움 없이 미숙아를 혼자 돌봐야 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유 유축 횟수와 모유양을 유지 한 것에 대해서는 

퇴원 후 실험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으므로 그 효과가 퇴

원 직후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숙아 어머니들

의 문제해결 능력과 적응력 향상,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퇴원 후 모유부족, 모유 유축과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모유수유를 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를 지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숙아는 흡철능력, 호흡 능력 등이 

부족하여 모유를 유축하여 젖병으로 수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나 미숙아 어머니들은 젖병수유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하

는 것에 있어 요구도가 높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젖병수

유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원 전 수유 연

습 시, 수유 시 서맥, 무호흡 등의 문제가 없는 미숙아에게서 직

접수유 연습을 시행하였다. 본 결과로 퇴원 전 직접수유 경험

이 퇴원 후 직접수유를 시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입원기간 동안 직접수유를 경험해 본 어머니

에게서 퇴원 후 직접수유로 전환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Cronenwett와 Reinhardt의 연

구에서22) 산후 입원기간동안 일상적인 간호 제공 이외에 적어

도 한번은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모유수

유 교육을 제공해주고 퇴원 후 1~2일째, 1주째에 전화 상담을 

하여 산후 6주에 모유수유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로, 대조군 어

머니의 모유수유 실천율(50.0%)에 비해 실험군 어머니의 모유

수유 실천율(80.0%)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직접수유를 원하는 많은 미숙아 어머니들의 요구도

에 따라 추후 모유수유 유축방법 외에도 미숙아에서 직접수유

를 시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호흡 문제, 체중감소, 불충

분한 모유섭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단계

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그에 맞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

다. 선행연구로 미숙아의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수유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본 연구23)가 있었으나 1.5kg 미

만의 흡철 능력이 부족한 미숙아들에서 젖병수유에서 모유수

유로 전환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연구

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에서 대부

분 미숙아가 직접수유를 하는 것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이 있어 의료진의 의식 변화와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이 필요

하며, 퇴원 전부터 직접수유를 도와줄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

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 의료진들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 32명을 대상으로 워크북 프로그램을 제

공한 선행연구에서24) 하루 3회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을 모유수

유로 정의하여 미숙아 퇴원 후 4주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실험군 

46.7%, 대조군 11.8%로 제시하였고, 미숙아와의 상호작용 증진

을 위한 중재를 106명의 미숙아 어머니에게 적용한 Ravn25)은 

산후 9개월에 모유수유를 중단한 대상자는 실험군 34.1%, 대

조군 6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

숙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

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의 향상, 모

유수유 실천율, 모유양의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소재 특정 1개 대학병원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여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의 위험

이 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교육과 자료수집을 모두 본 연구

자가 주도하여 맹검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

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

한다. 

결 론

미숙아의 모유수유는 미숙아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양원이

라고 알려져 있으나 미숙아의 어머니는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 보다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유유축을 유지하

여 모유양을 확보하고, 후에 젖병수유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하

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

호사는 모유수유의 전문가로서 미숙아 어머니들에게 미숙아

의 입원기간 중 미숙아에게 특성화된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

여야 하며, 입원 기간 중 어머니들에게 직접수유을 시행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퇴원 후 직접수유를 시행할 때 나

타날 수 있는 무호흡, 모유양 섭취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교육함으로써 퇴원 후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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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교육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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